
 

 

 
 
 
 

 

 

 

 

 

 
 

 트럼프 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돌연 취소 

 단기 주가 조정은 불가피, 합리적 섹터 PBR 1.0X 로 판단 

 확정된 경협사업 금액, 주택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한 수준 

 

[건설] 북미정상회담 결렬, 합리적 멀티플을 고민할 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명의로 24 일 (미국 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

한 돌연 취소 의사를 밝힘. 서한 내용에는 ‘가장 최근의 북한 성명에 나온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에 비춰볼 때, 오래 계획해온 회담

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명시.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 대형 건설주 12M Forward PBR 기준 경협 기대감으로 주가가 슈팅한 당시 멀티플은 0.93X 수준으로, 1.0X 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단기 직관적 기대가 이끌었던 주가 급상승분은 금번 이슈에 따른 실망감으로 일단 빠르게 조정받을 것.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설 섹터 합리적 멀티플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된 경협 프로젝트 세가지 (경

의선, 동해선, 개성공단)의 사업 금액이 30 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1 년치 토목 수주에 맞먹는 금액임. 이는 주택 매크

로 둔화로 인해 디스카운트 받던 건설 섹터 할인 요소를 제거하는데는 충분한 수준으로 보임. 따라서 모멘텀이 아닌 경헙으로 인

한 현실적 수혜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섹터 타겟 멀티플은 여전히 1.0X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대형 건설주 12M Forward PBR 추이: 경협 기대감으로 주가 슈팅 당시 PBR 0.9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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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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